
< 8월 2일 수련회 선생님의 수련회 전체 광고 >

 ‘시원한 산과 물로 뇌치료 마음치료 그리고 혼과 영의 기쁨’ 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2013년 수련회 

기대 많이 되시죠? 최종적으로 오늘 수련회 방향에 대해서 오늘 광고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광

고해 드리겠습니다. 수련회 전체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뿐이고 딱 하루 동안에 진행되는 

수련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자의 방향에 맞추어서 가장 이상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올

해 프로그램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몸연단입니다. 왜냐구요? 왜냐하면 이 몸을 연단해야 뇌도 동시

에 풀어지면서 굳어진 뇌가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아무리 먹고 행하려고 해도 이 몸이 약하면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 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국기봉에 갔다와!” 하셨어요. “국기봉에 갔다

오면 큰 선물을 줄게.” 그런데 국기봉에 가려고 해도 마음은 정말 먹었습니다. “국기봉에 갔다와서 큰 

선물을 받을 거야.” 그런데 평소에 몸이 연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마음이 약해지면서 마음먹은 대

로 국기봉까지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이번 수련회 때도 국기봉까지 도전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한 번 해보십시오. 평소에 1000미터도 뛰지 않은 사람들이 국기봉까지 

한 번에 오른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도 몸이 연

단되지 않으면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마음먹은 대로 행하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행해도, 마음을 먹어도 행하려면 몸이 따라주고 뇌가 같이 따라줘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 뇌가 따라주려면 몸이 행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뇌라는 것은 육신에 속해있기 때문에 몸이 

행해 주면서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몸과 뇌는 연단하고 단련시키면서 바꾸지 않는다면 마음

을 먹는다고 해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사람

들 중에서 하루에 2천미터씩 뛰는 사람이 있을까?” 거의 없을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약하니까 

마음먹은 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섭

리사에 사는 우리들도 몸이 연단되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새벽을 깨우고 싶고, 아무리 열심히 뛰고 싶어

도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단련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몸을 움

직이면서 굳어져 있는 뇌를 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계 수련회 때는 산과 물로 여러분의 몸을 단련시키고, 뇌를 치료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는 순서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최고의 하이라이트, 수련회 최고 하이

라이트는 바로 산행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월명동에서 산행 많이 해보셨죠? 산책도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프로그램에 산행은 다른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

습니다. 어떻게요? 마음가짐이 달라야 되겠죠. 

“정말 몸을 연단해야 되겠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면서 내 굳어진 뇌를 풀어 보겠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 

내 몸 연단하는 첫 시작이다. 끝까지 가겠다.”

“나는 감람산까지.” 

“나는 국기봉까지.” 

“나는 그런데 안돼. 나는 평소에 단련이 안 되어 있어서 동그레산을 10번씩 왔다갔다 하겠어.”

 하여튼 여러분의 그런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자기가 정한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데요. 동그레산 10바퀴 도는 것보다는 적어도 감람산까지 갔다 오는 것이 괜찮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는 산행 곳곳에는 선생님이 주신 잠언 150개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친필

잠언이 있고, 선생님께서 쓰신 잠언 중에 인쇄되어 나온 잠언들도 있습니다. 

 이 150개의 잠언은 수련회 주제에 따른 잠언으로서 여러분이 산행을 할 때 더욱 더 결심하게 만들고, 

더 가게 만들어 주고 더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산행할 때 이벤트 하나가 있는데요. 곳곳에 배치



된 선생님의 잠언을 보면서 가장 좋은 잠언, 그리고 ‘나의 인생에 좌우명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잠

언 하나를 외우면 됩니다. 이게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좋은 잠언에는 스티커도 한 번 붙여보면서 여러분

의 마음을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뿐만 아니라 10개가 좋다고 하면, 그러면 10개를 외우고 내

려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련회 취지 이 모든 취지를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고만으로

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번 수련회의 말씀을 들어야만 왜 몸단련을 해야 하는지, 뇌치료를 해야 하는

지, 그 방향을 가장 잘 알게 됩니다. 

 이 수련회 말씀은 오전 9시 반에 시작을 할 겁니다. 오전 9시에 준비찬양을 시작해서 정확하게 9시 반

에 사람들이 50%만 모여도 무조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8월은 

요즘 너무 태양이 뜨겁죠? 오후 12시가 지나가면 여러분 태양 아래에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피부도 걱정되구요. 그리고 가장 뇌가 총명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후 12시

가 되기 전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구요. 12시만 되도 다 존다고. 그래서 이번 말씀을 가장 먼저 

들어야만 여러분들이 산행을 목적있게 완전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 9시에 준비찬양을 시작하

고, 오전 9시 반에 말씀을 시작해서 11시 반에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가시간이 늦으면 

다들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기도 시간에 출발해서 차에서 기도

하고 조금 쉰 다음에 정확하게 8시에 모두 다 월명동에 집합을 해주셔서 9시에는 모든 프로그램을 시

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하게 늦게 귀가하고 하는 것보다 빨리 일찍 출발해서 일찍 집에 돌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선

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전 8시까지 월명동에 모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준비찬양을 정확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 반부터 11시 반부터 말씀으로 수련회 방향을 정확하게 전해줄 겁니다. 그

리고 산행 전에 입소식을 할 겁니다. 입소식은 성자 주님께서 직접 진행을 하실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을 받아주시고, 그 말씀의 대언은 정범석 목사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입소식은 20분 넘지 않습니다. 

20분에서 30분 간에 입소식을 마치고, 오후 12시부터 산행을 바로 시작할 겁니다. 식사는 여러분들의 

시간에 따라서 자유롭게 산행을 하면서 곳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후 6시까지 산에서 물에서 

여러분의 몸을 단련하고 뇌를 치료하고 선생님의 귀한 잠언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우시기

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 오는 각자의 시간에 맞추어서 각자 월명파크 호수에 입수하겠습니다. 한 번에 들

어가는 것은 인원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각에 따라서 천명씩 10분씩 입수하고, 

10분 후에 바로 나오겠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목적은 여러분의 더운 몸을 풀고 땀을 씻기 위해서입니

다. 이렇게 하구요. 호수에 들어갈 때는 선크림 화장 꼭 지우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땀에 

젖은 면티나 수건으로 싹 씻어주시거나 옆에 물이 있으니까요. 깨끗이 씻고 월명호수에 들어가셔야 되

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데요.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응원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까요.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산행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캠퍼스 * 

청년부, 중고등부 수련회까지는 제가 산행 그리고 퇴소식까지 다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먼저 할 거니까요. 모두 다 충분히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젖은 채로 바로 월명호수에 들어갔

다가 젖은 채로 오후 6시에 정확하게 월명동 잔디밭에서 퇴소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 때는 20분 정도 

간단한 예술제, 그리고 간단한 화동과 함께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기도를 선생님께서 성자 주님과 함께 

저를 통해서 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말씀은 다 들었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젖은 채로 퇴소식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유가 있어서 늦게 오신 분들은 말씀은 나중에 시티엔을 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따라 질서있게 차질 없게 월명동 수련회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

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그리고 새시대적인 멋진 의식을 가지고 수련회를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

니다.




